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칠곡휴게소, '치매극복 선도기업' 지정됐다…현판 전달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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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칠곡=뉴시스] 서울방향 휴게소, 치매극복 선도기업 현판식. (사진=칠곡휴게소 제공) 2026.05.26. photo@newsis.com *재

판매 및 DB 금지

[칠곡=뉴시스] 박홍식 기자 =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구미지사 관할 칠곡(양방향)휴게소는 26일 '치매극복 선도기업'으

로 지정돼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.

'치매극복 선도기업' 지정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치매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.

칠곡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이다.

이번 지정을 위해 칠곡(서울방향)휴게소, 칠곡(부산방향)휴게소 전 직원들은 치매 환자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등을 포함한 '치

매 파트너' 교육을 이수했다. 

근무 중 치매 의심 환자나 길을 잃은 어르신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력을 갖춘다.



[칠곡=뉴시스] 부산방향 칠곡휴게소, 치매극복 선도기업 현판식. (사진=칠곡휴게소 제공) 2026.05.26.

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전경진 칠곡(서울방향)휴게소장은 "앞으로도 칠곡군 보건소와 긴밀하게 협력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

안전하고 따뜻한 휴게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"고 말했다.

유호상 칠곡(부산방향)휴게소장은 "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매체와 캠페인을 통해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치매 조

기 검진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겠다"고 밝혔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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